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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매입 대금을 내지 못해 계약 자체가 취소되며 건립 무산

위기에 빠졌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차이나타운 건립

사업이 다시 추진된다. 고양시는 17 일 사업 시행사인 서울차이

나타운㈜이 그간 내지 못했던 토지 매입대금 358 억 원을 최근

완납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. 이 사업은 스포츠몰,

아쿠아리움 등과 함께 한국국제전시장(KINTEX)의 부대지원 시

설로 추진되어 왔으나 땅 매입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어 사업 부

진을 불러왔다.

그러나 프라임건설㈜이 서울차이나타운의 대주주가 되면서 미납

대금을 완납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.

시에 따르면 프라임건설은 호텔, 중국 전통 정원, 한중 문화교류

센터 건립 등 기존의 개발계획은 그대로 두면서 차이니스 스트

리트, 팰리스, 게이트 등으로 나누어 일부 보완한 뒤 사업을 추

진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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